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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H/W, S/W 기술과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 기술

들이 융합되고 오늘날 사물인터넷이란 기술이 우리 생활 

속에 소리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. 사물인터넷 시장은 

2014년도를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국내는 4.7배, 국외

는 3.3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, 인터넷에 연결

된 개체 수 또한 50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. 시장 

성장과 더불어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과 플랫폼 및 서비

스 개발 부분에서도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

구가 진행되고 있다. 이러한 틈 속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

사물인터넷의 효과를 퍼트려 경제적, 학문적으로 한 단

계 도약할 수 있는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산·

학·연 및 정부차원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

상된다.

1. 서론
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(Gartner)는 2015년의 IT 

트렌드로 사물인터넷(IoT: Internet of Things) 환경이 

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세계적 컴퓨터·정

보기기 전문 업체인 IBM에서도 2020년까지 약 500억 

개의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를 

전망하는 등 세계적으로 현재 IT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

기술로서 사물인터넷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. 사물인

터넷은 기존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에 다양한 IT 기

술을 적용하고 유·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여 사람-

사물-서비스 등 분산된 구성 요소들이 상호 지능적 협력 

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. 사

물인터넷은 주로 센싱,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, 서비스 인

터페이스 3가지 주요 요소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. 센싱 

기술의 경우 기존 센서 노드들이 온도/기후/습도/군사 

등 주변 환경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스마

트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자체적으로 특

정 정보를 추출하거나 가공하는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였

으며, 네트워크 기술의 경우 Ethernet, Wi-Fi, 3G, 4G, 

LTE 등 유·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람과 사

물,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연결시켜주는 기술을 의미

한다.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은 사람-사물-서비스를 다

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서비스(데이터 가공/처리/추

출 등)와 연동하는 것을 의미한다.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

최초로 제안한 케빈 애쉬톤(Kevin Ashtonin)은 사물인

터넷은 단순 엔드디바이스(end-device)는 물론 사람과 

차량, 각종 전자제품 및 가전기기, 자연을 구성하는 물리

적 기기 등을 모두 사물인터넷의 구성 요인에 포함된다

고 설명하였으며, 실제로 사물인터넷 기술은 스마트홈, 

스마트가전, 스마트그리드, 헬스케어, 지능형 차량서비스 

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사물인터넷은 과거의 M2M(Machine to Machine), 

유비쿼터스(Ubiquitous), NFC등의 기존의 기술로부터 

파생되었다. 사물인터넷 초기 기술인 M2M의 경우 센서

(RFID 등)를 통한 기기 간 통신시스템을 기반으로 교통

카드, 바코드, ATM 기기 등에 활용되었다. 그러다 최근

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장되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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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단말 기기의 보급과 소형 기기의 

통신 기능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

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상호 연결하여 사람-사물-서비스 

간 통신을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로 진화하였다.

2. 국내외 정책 및 시장 동향
2.1 국내 동향
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IoT 시장은 그림 1

과 같이 가파른 상승세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.[1]

▶▶ 그림 1. 국내 IoT 시장 전망

현재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경쟁력은 해외 주요 국가

에 비해 미흡한 편이나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

있어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갈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

있다.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

합동으로 사물인터넷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

년까지 생태계 참여자 간 협업 강화, 오픈 이노베이션 추

진,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 개발 및 확산, 기업·스

타트업별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의 계획을 세우고 초연결 

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행하고 있

다.[2]

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정부 비전에 맞춰 사물인터넷 

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. SK텔레콤은 제주도 

서귀포와 경북 성주지역에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와 습

도, 급수, 배수, 사료공급 등이 원격 제어가 가능한 비닐

하우스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팜 서비스를 그림 2와 같

이 제공하고 있으며, KT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댁내 방

범, 전력제어, 검침 등의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

공하고 있다.[3]

▶▶ 그림 2. SK텔레콤의 스마트 팜 서비스

  

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IT와 산

업의 새로운 방향성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이해 관계자

와 참여하는 산업과 회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빠

른 속도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.[4] 

IoT의 표준화 제정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. 사물에 

탑재되는 칩셋규격부터 사물 간 통신 규약까지 사물인터

넷 시장 주도권 향배를 결정해 줄 표준화 제정이 시급한 

과제로 부상하고 있다.[5] 해외 주요 기술국들과는 달리 

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 참여가 늦은 편이지만 정부의 4

대 과제별 12대 세부과제에 IoT 표준화 지원 강화 과제

를 선정하고, 2012년 7월 M2M 표준화 협력체인 

'oneM2M' 설립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가 참

여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, 미래창조과학

부는 2013년 7월 사물인터넷 국가 표준 개발과 글로벌 

표준화 선도를 위해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

‘사물인터넷 표준화 협의회’를 발족하여 표준화에 많은 

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[6]

2.2 국외 동향
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세계 사물인터

넷 시장 예측 규모가 연간 21.8%씩 성장하여 8000억 달

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, 500억 개의 개체가 인터넷

에 연결될 것으로 시스코는 예측하고 있다.[1][6] 특히 

생활가전(게임,TV), 지능형 빌딩(보안, 건물자동화관리, 

인프라), 유틸리티(에너지 절감, 환경), 자동차(네비게이

션, 엔터테인먼트), 헬스케어(건강관리, 고령화) 등의 분

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[7][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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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료:산업연구원,Cisco[1][9]

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

금액
(조원)

208 253 308 375 457 556 678 825

개체 수
(억개)

100 - 500

표 1. 국외 IoT 시장 전망과 인터넷에 연결된 개체 수

  

이런 성장세를 뒷받침 하듯이 사물인터넷 주요국들은 

서로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. EU는 2005년 

‘i2010 : 유럽정보화사회 2010’ 계획을 시작으로 사물인

터넷에 대비하기 시작하여 2008년 CASAGRAS 프로젝

트를 통해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를 실시, 2009년 7월에

는 사물인터넷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인 14개의 사물인터

넷 액션 플랜(Internet of Things-An action plan for 

Europe)을 발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

고 있다. 미국의 경우는 2008년 4월 국가정보위원회

(NIC)에서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

사물인터넷을 선정하였고,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, 헬

스케어 IT, 광대역망 보급사업 등의 IT뉴딜 정책을 계획

하는 등 사물인터넷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활동

이 진행되고 있다. 중국도 2006년 ‘국가중장기과학기술 

발전계획(2006～2020년)'을 시작으로 센서 네트워크 정

보센터인 ‘감지중국(感知中國)센터’를 설립하고, 2010년 

4월 상하이 인근에 ‘사물지능통신센터’(1,342억원 투입)

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였다.[10]

글로벌 기업들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

하고 있는데 특히 통신, 칩셋, 서비스, 플랫폼 분야에서 

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내고 있다.[6] 패치베이는 전세계 

다양한 센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

있도록 오픈 API를 제공하는 그림 3과 같은 클라우드 

플랫폼을 제공한다. 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낙진 데이

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일본 정부도 하지 못하

는 일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현재는 

LogMeIn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xively.com을 통해 

서비스 하고 있다.[11] 물류업체인 페덱스(FedEx)는 

2010년부터 ‘센스어웨어(SenseAware)’라는 플랫폼을 

활용하고 있다. 물품에 장착되어 GPS 센서를 통해 소비

자는 온라인상에서 운송정보와 더불어 온도, 습도, 빛의 

노출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.[12]

▶▶ 그림 3. xively Services

향후 사물인터넷 발전에 방향이 될 표준 작업은 

oneM2M이라는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개 

국가의(유럽연합, 미국, 중국, 일본 한국) 주요 기관이 

oneM2M의 주요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다.

Reference Version Title Data

TS 0001 1.6.1 Functional Architecture 01/2015

TS 0002 1.0.1 Requirements 01/2015

TS 0003 1.0.1 Security Solutions 01/2015

TS 0004 1.0.1 Service Layer Core Protocol Specification 01/2015

TS 0005 1.0.1 Management Enablement(OMA) 01/2015

TS 0006 1.0.1 Management Enablement(BBF) 01/2015

TS 0008 1.0.1 CoAP Protocol Binding 01/2015

TS 0009 1.0.1 HTTP Protocol Binding 01/2015

TS 0010 1.0.1 MQTT Protocol Binding 01/2015

TS 0011 1.2.1 Common Terminology 01/2015

표 2. oneM2M Release 1 specifications

표준화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표 2와 같이 2015

년 1월에 11개 부분으로 최신 문서가 배포되었다.[13]

3. 결론
앞서 국내외 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물인터넷은 다

양한 분야에서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

경제와 생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

상된다. 사물인터넷은 이제 높이 비상하기 위한 준비를 

마치고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를 앞두고 있는 아주 중요

한 시점이다. 우리는 대표 산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

장에서 제조, 생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솔루션 및 플랫

폼의 중요성을 어려운 고비 때마다 느껴왔고 이러한 중

요한 시기는 지나가고 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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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. 산·학·연 및 정부차원의 

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물인터넷에 대한 표준에 적극 

참여하고 가전, 교통 유틸리티 등의 응용분야에 대한 표

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자연스럽게 IoT 플랫

폼 개발이 될 수 있는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준비해 

나가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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